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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증류소의 개성과 색깔을 제대로 담고 있는 싱글몰트 위스

키가 홈술, 혼술 문화의 핵심 주류로 부상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

다.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가 수입·유통하고 있는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도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조금씩 판매량을 높여가고 있다.

골든블루는 2017년부터 ‘카발란’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기 시작했

으며, 많은 싱글몰트 위스키 마니아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아 판매 

제품과 채널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 국내 주요 업장과 가정용 

판매 채널에는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카

발란 올로로쏘 쉐리 오크’, ‘카발란 솔리스트 쉐리’, ‘카발란 솔리스

트 포트’ 5종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위스키는 면세 시장에서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블루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발란’을 만

날 수 있도록 올해 면세 시장에 진출해 유통 채널을 넓혔다. 올해 

2월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5월에는 제주 중문 면세점 입점에 성공

하고 면세용 제품을 추가로 들여와, 면세 시장에서 ‘카발란’의 판

매량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면세점에서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5종 중 ‘쉐리’와 ‘포트’, 면세

용으로 들여온 ‘ex-버번’과 ‘비노 바리끄’, ‘피노’, ‘모스카텔’로 구성

된 ‘카발란 솔리스트’ 6종과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콘서트마스

터 포트 캐스크 피니시’를 만날 수 있다.

면세 시장까지 유통망을 확대한 골든블루는 혼술족, 홈술족들이 

더욱 간편하게 ‘카발란’을 즐길 수 있도록 올 7월에 ‘카발란 디스틸

러리 셀렉트’의 200㎖ 소용량 제품을 선보여 국내 최대 유통사인 

이마트에서 단독 판매하고 있다. 올해 국내 주류 시장의 핵심 트

렌드인 소용량 트렌드에 발맞추고 위스키의 혼술, 홈술 문화를 주

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소용량 주류는 가정에서 부담 없이 즐

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가 간편해서 연말 파티, 캠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내기에 제격이다.

최근에는 싱글몰트 위스키의 독특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활발

하게 진행됨에 따라 ‘카발란’의 역사와 제품 특징 등을 소개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 

‘카발란’을 만나는 순간, 더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주요 업

장과 특별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다. 

김관태 마케팅본부장은 “카발란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분들은 부

담 없이 200㎖ 소용량 제품을 구매해 시음하시면 바로 카발란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카발란 위스키의 독특하면서

도 차별화된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기면서, 위스키에 대한 부담감을 

없앨 수 있는 캠페인을 열어 20∼30대와 여성 등 새로운 위스키 

소비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국내에서 만나보는 10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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